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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개인전 제목 <그림자의 주인 (Shadow Casters)>은 작가의 작업세계를 설명하는 중

요한 단초가 된다. ‘그림자의 주인’ , 즉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 으로 풀이되는 이 영어단어는

전시도록에서 작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 그 유명한 ‘플라톤의 동굴 비유’ 와 관련이 있다. 동굴에

갇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형상은 그들의 등 뒤에 놓인 모닥불이 인형들을 비추어

드리운 그림자일 뿐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플라톤이 동굴 밖의 태양으로 대변되는 이데아와

이데아의 모사품에 해당하는 동굴 안 모닥불과 인형들로 이루어진 현실 세계를 구분하고, 그림을

비롯한 시각예술은 그러한 현실 세계가 드리운 그림자이자 빛의 환영에 불과한 것으로 폄하하는

그의 세계관 및 예술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빛과 그림자, 그 사이 매개물로 이루어진

작가 이창원의 전반적인 작업 구조는 플라톤의 동굴을 닮았다. 그러나 그러한 구조를 통해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플라톤의 그것과 상이하다. 유사한 구조를 통해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전유’

의 방식이 흥미롭다.

이창원의 작업에는 늘 빛이 있고, 그 빛을 반사하는 매개물과 그 매개물을 통해 드리워진 빛의

그림자가 있다. 그리거나 만드는 작가의 예술적 행위는 매개물에 가해지지만, 관객에게 일차적으로

제시되는 주요한 이미지는 빛을 통해 매개물이 자아내는 이차적 이미지인 그림자가 된다. 이러한

구조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업은 거울 (유리)에 그리거나 오려내어 만든 이미지를 강한 빛으로

반사시켜 공간에 그림자를 맺히게 하는 류의 전작들이다. 전시장에서 관객이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분명히 벽에 맺힌 그림자다. 그러나 작가는 그러한 그림자를 만들어낸 원본 이미지에 관객의

시선이 옮겨갈 수 있도록 거울 (유리)을 함께 제시한다. 이 때 원본 이미지와 반사된 이미지는

플라톤의 동굴 속 그것들처럼 서로 다르다. 음화로 그려진 이미지가 그림자로 비춰짐으로써 양화

이미지가 되기도 하고, 신문이나 잡지의 현실적 이미지가 꿈이나 신화에 등장하는 비현실적 이미지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플라톤의 동굴에서 사람들이 그림자를 만들어낸 실제 ‘그림자의 주인’ 을 볼 수

없었다면, 이창원의 작업에서 사람들은 그림자와 그 주인을 동시에 볼 수 있을뿐더러 그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확인하고 그 차이를 즐기게 된다.

초창기 주요 작업인 블라인드 설치 역시 작업의 양상은 다르지만 그 구조는 동일하다. 관객들은

흐릿한 작품의 전체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전시 공간에 들어서지만, 작품에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그

이미지의 정체가 하얀색 좁다란 패널 위에 놓인 찻잎, 커피가루, 프린트 이미지 등의 물질이 반사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미술사의 대가를 비롯한 역사 속 위인들이나 신화를 비롯한 거대서사의

영웅들을 주로 묘사한 반사된 이미지는 사실상 우려낸 찻잎이나 커피 찌꺼기와 같은 일상의 하찮은

물질에 의한 일회적인 설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작업들에서 실재와 환영의 간극은 보다 극명하다.

이번 전시의 주요 작업인 <성스러운 빛 (Holly Light)>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어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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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은 흡사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된 중세교회처럼 은은하고 성스러운 빛으로 둘러싸여있다.

그러나 그 빛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다가가면, 그것은 형형색색의 플라스틱 용기들로 채워진 패널을

투과한 평범한 LED 광원이 바닥에 반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작가의 강조점은 전시장을

감싸는 성스러운 빛이나 그 빛을 만들어낸 매개물 자체에 있지 않고, 그러한 성스러운 빛이 플라스틱

용기라는 소비문화의 상징물에 의해 매개되었다는 반전의 사실에 있다. 그로써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라는 것이 곧 종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작가는 빛도, 그림자도, 매개물도 아닌, 빛을 매개하여 그림자를 드리우는 장치의 전체

구조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을 넌지시 건넨다. 그 시선은 구체적인 사회 비판이자

나아가 다소 추상적인 관념이나 가치관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의 두 작품이 이를 잘 보여준다.

먼저 <에인절 오브 더 미러 (Angel of the Mirror)>라는 작품은 전두환 전 (前)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등장한 스페인 공예품 <에인절 오브 더 미러>를 차용하여, 천사가 새겨진 액자거울의 표면

위에 광주의 도시풍경을 음화로 실크스크린 하고 거기에 빛을 비춰 다른 패널에 양화의 그림자로

반사되도록 했다. 이 작품으로부터 작가는 언론이 주목하는 전두환 일가의 화려한 예술품 컬렉션이

사실상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사태의 판결로 선고된 추징금의 일부분임을

상기시킨다. 한편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된 <네 개의 도시 (Four Cities)>라는 작품은, 네 개의 유리

상자에 음화로 실크스크린 된 네 개의 도시 (분쟁 중인 바그다드, 방사선에 노출된 후쿠시마, 유일한

분단국가의 두 도시 서울과 평양)가 네 개의 광원에 의해 네 개의 양화 그림자로 비춰지고, 그것이

결국 하나로 이어져 새로운 도시풍경을 만들어낸다. 이는 각기 다른 이유로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어

매우 익숙한 도시들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심리적인 거리감으로 실제로는 가지 않는 현실의

도시들을 가상의 이미지로나마 하나로 연결해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다. 두 작품 모두는 현실의

이미지를 가상의 도시풍경 그림자로 보여주는 동시에 이 사회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선을 담고 있다.

사실상 빛과 매개물, 그것들로 인한 그림자라는 기본 구조를 지닌 이창원의 작업은 세계와 예술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장치’ 에 다름 아니다. 플라톤의 동굴에서 사람들은 진리의 환영에

불과한 그림자만을 바라볼 뿐 동굴 전체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창원이 제시하는 장치에서

사람들은 그림자와 그 그림자를 생성한 그림자의 주인, 즉 작가가 제작한 매개물과 그것을 비추는 빛

모두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동굴 전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물론 그의 작업에서 그림자는 여전히

작가가 현실 세계를 빗대어 만든 인공물의 환영이다. 그러나 그 환영은 현실 세계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계기이자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이 곧 현실을 반영하는

예술의 본령이며 그러한 환영이 이제껏 인류를 자유롭고 풍요롭게 해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에 더해 이창원의 작업은 그러한 예술이 작동하는 구조 전체를 드러냄으로써 예술 자체에 대해

반성하게 하는 ‘메타예술’ 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제껏 줄곧 작가의 작업은 조각, 회화, 사진,

영상, 설치 등 장르 구분 없이 진행되어 왔고, 한 번도 불변하는 고정된 결과물로 제시된 적이 없다.

찻잎은 바람에 흩어질 듯 가벼이 얹어졌고 그림자는 빛과 장소에 따라 변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일시적이고 변형가능하며 유동적인 작업이 보여주려는 것은 세계와 예술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라는

일관된 구조와 방향으로 흘러왔다. 작가는 묻는다. “작가 (artist)는 어떤 장치를 만드는 사람일까?”

그의 작업이 어느 정도 그 답을 말해주고 있다. 작가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잊고 있거나

미처 깨닫지 못한 현실 세계의 다양한 양상들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고유한 조형언어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그들과 나누는 장치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런 점에서 좀 더 뜻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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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뜻밖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확장된 시도나 공공 기획을 통해 그 장치를 보고 싶은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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